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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관광의 피해를 국내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지역 축제도 대부분이 취소 및 연기를 결정하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소비
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행과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상황은 지역 
축제의 보존 가치 평가와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에 대한 단서를 확보
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COVID-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지역 축제 보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했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가상상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월수입에 대한 집단의 
차이와 연령 및 지역의존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절단 평균
값이 16,909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편익은 93.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중심어 :∣지역축제∣가상가치평가법∣장소 애착∣팬데믹∣코로나19∣
Abstract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domestic market was inevitable to face the crisis of tourism 
industry. Accordingly, most of local festivals decided to cancel or postpone, and have been in difficult 
situation. In addition, people also have experienced the thrist of cultural activities and tours. However, 
this situation can also be opportunity to find the clues for activating local festivals in the 
post-COVID-19 era with estimating the preservation value and deriving the determinants for it. 
Therefore, this study economically assessed the value of the local festival, Chimac Festival in Daegu, 
under the hypothetical financial crisis situation for COVID-19. Consequently, monthly income, age and 
place dependence was found to be influential for Daegu and nearby area citizens to have willingness 
to pay for the Chimac Festival in Daegu. The result shows that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16,909 
on truncated average. Thus, total value of Chimac Festival was estimated as 9.376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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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020년 기준 국내에는 968개의 지역축제들이 존재
한다[1].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는 내부적으로 참여
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여자들에게 지역문화 
가치를 공유하여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보존하는 기능
을 한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지역의 이미지와 상품
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외부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2].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
한 전세계적 위기를 이유로 모든 크고 작은 관광 관련 
행사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에딘
버러 페스티벌, 독일 옥토버페스트 등의 유명 축제들이 
줄지어 취소되었고[3], 국내에서는 2020년 1월부터 7
월 사이에 예정되었던 축제들 중 94%가 취소 및 연기
되고, 소수의 축제들은 온라인으로 기존의 축제를 대체
하였다[4]. 이로 인해 지역 축제의 취소를 결정한 지자
체는 지역 특산물 판매 감소 및 연계된 지역 관광 자원 
등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축제에 대한 데이터 
축적의 기회가 축소되어 다음의 축제에 대한 준비에 연
속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축제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집행된 지원금에 대한 당위성 또한 새
롭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5].

더불어 지자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과 장기화로 
인해 관광객들은 ‘여행지의 위생 및 안전’을 주요하게 
고려하여[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축제를 안전이 
담보된 온라인 형태의 축제 혹은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춘 축제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7]. 
Davies(2020)[8]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측되는 축제 
산업의 변화로 대기업의 약진과 소규모, 비영리 축제 
단위들의 위기, 기본 욕구 지원으로 인한 축제의 소외, 
축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 등을 언급하며, 효율적
인 소규모 단위의 축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인 지역 축제의 패러다
임의 대변화에 앞서 새로운 인프라의 제공도 중요하지
만, 지역민이 갖고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심리적 측면
의 이해와 그들의 긍정적 태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9-11].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는 이해관
계자들의 의사결정과 지역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2][13].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지역민의 지역 축제에 대한 지불의사를 확인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 속 지역 축제의 발전 방향에 
지역민이 갖고 있는 장소 애착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
다. 국내 관광 산업에서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했던 선행연구[14-17]와 장소 애착
이 축제 및 지역의 관광에 대한 행동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12][18-20]는 다양하게 진행
된 바가 있다. 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상
황에서 소비자의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이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국내 지역 축제 중 유망 축제로 선정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닥친 재정적 
위기를 가상으로 제시하고, 대구경북 지역민이 갖고 있
는 대구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과 인구통계학적 설명변
수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및 실제 지불의사 금액을 
확인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 규모를 갖고 있는 대구 치맥페
스티벌을 대상으로 해당 축제를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
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 애착이 팬데믹 상황
에서의 방문객들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소비자들의 지역 애착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
역 문화 자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 애착이란, 특정 지역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심리

적, 감정적, 행동적 연결을 의미한다[18][21]. 즉, 특정 
장소과 공유하는 유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해 인식하고, 그 장소에 대한 가치를 인
정할 때 발생한다[22]. 따라서 해당 개념은 환경심리학
에서 고안되어 인문지리학까지 활용되었으며, 관광 분
야에서도 관광객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개념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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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활용되고 있다[19][23][24].
장소 애착 개념의 구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

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장소 애착은 단일 차원 [25][26] 
및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주
로 기능적 측면의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과 
정서적 측면의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으로 구성된 
이차원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27-29]. 장소의존
성은 개인이 특정장소에서 경험한 장소에 대한 의존상
태로서 유, 무형의 대상에게 갖는 유대감의 정도를 의
미하며, 이는 장소의 물리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발생한다. 반면 장소정체성은 장소의 고유성 혹은 
차별성을 담은 자연적 환경을 통해 개인에게 발현되는 
장소와의 인지적, 정서적 동질감을 의미한다[28][30]. 
더불어 최근의 장소 애착 개념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본 
개념에 감정적 측면의 구성요소를 별개로 구분하여 삼
차원적 개념으로 확인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로 제시된 정서적 애착(Affective attachment)은 특정 
환경과의 감정적 연결을 의미한다. 정서적 애착은 주로 
장소 정체성의 문항으로 함께 확인되었지만, 장소 애착
을 정서적, 인지적, 기능적으로 구성된 삼차원적 개념으
로 접근해야 한다는 개념적 구분에 따라 별개로 측정되
었다[31][32]. 이외에도 장소의 사회적 구성원들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수들 또한 추가적으로 연
구되었다[22][33]. 하지만 본 연구는 축제 방문객이 인
지하는 지역 축제의 중요성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관계
를 배제하고, 대구 지역에 대한 애착을 인지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보는 관점을 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의 장소애착은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대
구 지역에 대한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정서적 애착
으로 구분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지불의사 관련 연구는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많은 선행변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이익이 되는 활동에 대해 더 활발하게 개
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왔다[9][27][34]. 이러한 맥
락에서 장소 애착은  관광지로의 지불의사에 대한 다차

원적 선행변수로서 연구되었다. Lopez-Mosquera & 
Sanchez(2013)[35]는 자연 친화적 지역에서 머무르면
서 얻은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으로 인해 구성된 
장소 애착이 해당 지역의 보존을 위한 입장료 지불의사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계서운과 이충기(2017)[18]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Grand Canal의 보존을 위한 기금에 대해 장소 애착이 
높은 집단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 비해 지불의도가 더욱 
강했고, 낮은 장소 애착을 갖는 집단에서는 성별과 수
입 또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박재성과 김명선
(2017)[36]은 수원천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기능에 대
한 만족을 의미하는 장소의존성은 보존기금에 대해 부
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유대감과 장소 정체성은 정
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성별과 연령도 기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소 애착은 특정 지역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
했을 때에도 각종 지불의사에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져 
왔다. Alam(2011)[37]은 파괴되고 있는 강에 대한 환
경 회복을 위해 지역 애착이 높은 집단이 재정적 기부
를 더 많이 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Hateftabar 
& Chapuis(2020)[12]는 이란의 Isfahan지역의 거주
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 개발에 대한 지지도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연구에서 지
역민들의 지역 경제 위기 인식이 높아질수록 관광산업
에 대한 개발 지원 의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적 위험과 장소 애착 간의 관계의 
연구 결과는 많이 진행된 바가 없으며, 선행 연구들에
서는 인지된 위험과 장소 애착 간에 혼재된 결과가 나
타났다. Armas(2006)[38]의 연구에서는 루마니아의 
Bucharest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 장소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안전성을 높게 가져 지진에 대한 위험을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ird, Gísladóttir, 
& Dominey-Howes(2011)[39]는 아이슬란드의 지방 
거주민들의 장소 애착이 대피 계획과 회복에 대한 수용
이 부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Cheng et al.(2013)[34]은 대만의 Penghu 섬의 방문
객이 섬의 매력도에 의해 발현된 장소 애착이 높을수록 
환경책임행동을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장소 
애착과 위험에 대한 후속 행동 간의 영향 관계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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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40].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의 조건 속에서 지역의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장소 애착과 그에 따른 지역민의 행동 의도를 
확인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하지만 지역 관광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는 지역 문화의 연구자, 기획자, 정
책 입안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므로[1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
은 지역 축제의 대처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지역 축제
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9-11].

Ⅲ. 연구방법

1.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은 여가나 자연과 같이 시장 

가격 결정의 매커니즘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비시장
적 성격의 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한 표준적인 접
근법이다[41][42]. 본 방법은 본래 환경적 편의 시설의 
품질 및 총량의 가설적 변화에 따른 자원과 활동에 대
한 개인의 지불의사를 통해 잠정적인 경제적 가치를 도
출하는 방식이다[43][44]. 따라서 CVM은 다른 가치평
가법에 비해 현재의 조건과 가설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WTP를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목적과 다측면에서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44][45], 본 방법론을 통해 국내외의 축제 및 문화 자
원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과거에 반복적인 경매법이나 직접적인 지불금액 질
문을 통해 회귀분석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 반해 예, 
아니오의 답변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의 범주를 좁힌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50], Hanemann(1984)[51]은 이분
법적 응답을 통해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CS)와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 ES)의 개념을 직
접적으로 응답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지역 축제의 이용
자 효용을 이분법적 응답으로 확인함으로써 축제에 대
한 지불의사 및 보상의사를 효용함수에 대한 일반적 가
정이나 수요함수 도출 등의 복잡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아낼 수 있다[14][45]. 지역축제의 개최에 따른 
질적인 변화는 외생적으로 발생되며, 입장료 정책으로 
인한 후생변화는 CS와 ES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따라
서, CS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수준의 q
하에서 이용자가 최초의 q하에서 얻던 효용수준을 달

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변화이다. 하에서 이용자

가 얻던 효용을 라고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출함수를   로 하고, 소득을 m으
로 한다면, CS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

           (1)

한편 ES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새로운 q(= )하에

서 얻어지는 효용수준을 코로나19 발생 전의 q(= )을 

연구자 분석대상 분석방법 추정모형 지불
수단

주수현·
정성호

(2010)[16]
부산불꽃축제 양분선택형 Log Logit

Normal Logit
세금
인상

이성근·
김규섭

(2011)[14]
함양산삼축제 양분선택형 Logit 기금

정찬영·
이훈

(2014)[46]

김제지평선
축제 양분선택형 Logit 입장료

Choi et al. 
(2015)[41] 서해 갯벌 양분선택형 Logit 기부금

정다은·
현명호

(2015)[45]

국립중앙
박물관

개방형
양분선택형 Logit 입장료

표 1. CVM 선행연구

이충기·
김태균

(2017)[15]

서울빛초롱
축제

Cheap Talk
양분선택형 Logit 입장료

Kruger & 
Saayman
(2016)[17]

Aardklop 
Festival 양분선택형 Probit 기부금

Sun, Yuan, 
& Xu 

(2016)[47]

China Air 
Pollution Open-ended Probit 기부금

Mjelde, Kim, 
Kim, & Lee
(2017)[48]

DMZ Peace 
Park

Cheap Talk
양분질문형 Logit 기부금

Lee & Moon
(2018)[44]

북한산
둘레길 양분질문형 Logit 기부금

Ji, Choi, 
Lee, & 
Mjelde

(2018)[49]

Grand Canal 개방형
양분질문형 Logit 기부금

Jin et al.
(2019)[21] Li River 양분질문형 Logit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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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얻기 위해 필요한 소득변화이며, 이것은 지출함
수로 사용하면 식2와 같이 정의된다.

            (2)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CVM 연구 방법 중 이중양분
선택형 조건부 가상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먼저 응답
자에게 사전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제시하고, 그
에 응하는 응답자에게는 제시금액의 두 배를 다시 제시
하고, 거부한 응답자에게는 절반의 가격을 제시한다. 이
를 통해 도출되는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
니오-아니오’의 답변 유형으로 지불의사금액의 범위 혹
은 지불의사금액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을 알 수 있다
[14].

CVM 연구의 특성상 두 가지의 맹점이 존재한다. 첫
째로, CVM은 가상 상황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지불
의사금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조
사대상의 편향이 생길 수 있다[49][52]. 두 번째로, 설
문의 응답자는 가설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경
향이 높다[15][49]. 따라서 첫번째 편향을 극복하기 위
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신
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49][53].

2. 연구 대상
전국적으로 대규모 축제들에 대한 가상가치평가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유망 축
제에 대해 진행된 바가 많지 않고, 더불어 대구는 코로
나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지로 각종 제한조치가 집중되
어 지역의 이미지 훼손이 유달리 큰 지역이므로[54], 코
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문화산업의 연구가 상대적
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대구 지역의 유망 축제로 선
정된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축제는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많은 
곳이 대구에서 그 뿌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에서 착안
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가 개최된 대구의 대
표 축제다. 축제의 구성으로는 무대를 중심으로 한 관
람행사, 시민이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참여하는 참여행
사,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을 제공하는 체험행

사 및 매년의 컨셉에 따라 진행되는 기타 행사 및 공모
전과 같은 사전행사로 구성되어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
서 매년 7월 중 약 5일간 진행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55]에 따르면, 본 축제에
는 첫 해에 27만명을 시작으로 2016년도 이후에 1백
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본 축제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생
산유발효과 245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90억원, 고
용유발효과 150여명으로 추정된다[56]. 이에 대구 치
맥페스티벌은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육성축
제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유망축제로 승격되어 
전국 단위의 장수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볼 수 있다[57].

3. 조사 방법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에서 CVM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존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기부금 형태
로 진행된 바가 많다[18][43][4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입장료가 축제와 같은 오락적 장소에 대한 가장 논
리적인 선택이자 현실적인 지불 수단으로 판단하여
[15][43], 축제에 대한 입장료를 설문에 대한 지불 수단
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이중양분법을 차용했다. 실질적인 설문에 앞
서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입장료 가격 범주를 설정
하기 위한 개방형 예비조사를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
고 있으며, 해당 축제에 방문 경험이 있는 16인을 대상
으로 실시했다. 예비조사의 결과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
로 최소값을 5,000원으로, 최대값을 50,000원으로 설
정하였으며, 결과값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4단계의 가
격대(5,000원, 12,000원, 18,000원, 25,000원)를 도출
했다.

본래 가상가치평가법의 원칙적인 설문은 해당 축제에 
방문한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그 경험을 오롯이 담
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된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
기 위해 차선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구 치맥페스티
벌에 대해 인지하고 경험이 있는 지역민을 설문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설문의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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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전문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20년 11
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인지와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해 인지하거나 경험이 있는 대
구 경북 거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구성
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시의 재정적 어려움의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4단계의 가격대를 무작위로 제시했다. 
본 설문은 (1) 대구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22][28][32], 
(2) 가상 상황 제시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지불의사 (3)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가상 
상황이 제시된 후에는 가상가치평가법의 이분양분법에 
따라 4가지의 가격범주에 있는 가격 중 무작위로 응답
자에게 제시하고, 지불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에게는 
제시된 금액의 2배, 지불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에게
는 1/2배의 가격을 다시 한번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가설적 편의를 축소하기 위해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
는 가격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추가 질문을 “현재 무
료로 입장 가능한 이 축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영 
문제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면, (최종 지불의사 금액)
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동의하십니까?”의 형태로 제시하
였다[15].

코로나19 중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가상 상황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경북 지역에 발달한 양계산업과 대구의 국내 유명 치킨 프
랜차이즈의 본고장 이미지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자리매김한 대구의 대표 축제
입니다. 본 축제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
게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모
든 상황이 정상화되었지만, 축제의 무료 진행을 유지한다면 축제의 규모가 축소되
거나 전반적인 기존 프로그램들의 제공량과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가
정합니다.

표 2. 응답자에게 제시한 가상 상황

4. 분석 모형
응답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광역시의 재정적 문

제를 이유로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품질 유지를 위해 최
초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답
변하였다. 설문에서 제시한 이분적 폐쇄형 질문의 분석
을 위해 식3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Pr                   (3)
Pr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할 확률

  α = 추정된 계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축제 방문 경험, 지역 
애착으로 구성된 독립 변수 중 유의한 추정계수

1인당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로지스틱 
함수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모형의 함수
식은 식 4와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누적분포함수의 
함수형태를 로지스틱 함수로 가정하였다. 

      
exp


            (4)

이와 같은 확률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의 평균값과 중
앙값으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며, 선형로짓모
형의 통계적 추정방법은 최우추정법이 이용되었고, 추
정계수는 유효추정량이자 일치추정량이다. 이를 근거로 
WTP의 중앙값과 평균값은 식 5와 식 6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중앙값

                  (5)

평균값

      (6)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47.4%, 여성 52.6%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모집되었
다. 또한 연령은 20대가 29.2%, 30대가 32.7%, 40대 
20.8%, 50대 이상이 17.3%로 조사되었으며, 월수입은 
400-500만원 사이의 비율이 9.9%로 비교적 낮으나, 
이외의 집단은 대체로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의 교육수준 
집단이 67.9%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
주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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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한 방문 경험은 경
험 없는 집단이 53.2%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여성

148
164

47.4
52.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91
102
65
54

29.2
32.7
20.8
17.3

월수입

    ~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 만원~

61
78
38
50
31
54

19.6
25.0
12.2
16.0
9.9
17.3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36
35
212
29

11.5
11.2
67.9
9.3

거주지역 대구
경북

179
133

57.4
42.6

방문경험 없음
있음

166
146

53.2
46.8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
한 입장료 WTP 분포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재정적 상황을 가상으로 제시
하여 사전 조사로 도출된 4가지의 입장료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처음 제시된 금액의 지불 의사에 대한 동의여
부에 따라 동의할 시 2배의 금액을 물어보고, 그에 대
해 지불의사가 있다면 ‘Yes-Yes’, 지불의사가 없다면, 
‘Yes-No’, 처음 제시된 금액의 지불 의사에 동의하지 
않을 시, 1/2배의 금액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지불의사
가 있다면 ‘No-Yes’, 지불의사가 없다면 ‘No-No’로 표
시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조
사결과, 금액이 높아질수록 입장료에 지불의사의 질문
에 대한 수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속된 지불의사 금액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비중이 비
용이 높아질수록 높아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체 
312명의 응답자 중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164명
으로 전체의 52.5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지불의사
를 나타냈다.

제시금액 5,000 12,000 18,000 25,000 합계

Yes-Yes 10 2 1 1 14

비중 15.38 2.90 1.01 1.27 4.49

Yes-No 26 19 25 8 78

비중 40.00 27.54 25.25 10.13 25.00

No-Yes 9 17 23 23 72

비중 13.85 24.64 23.23 29.11 23.08

No-No 20 31 50 47 148

비중 30.77 44.93 50.51 59.49 47.44

합계 65 69 99 79 312

비중 20.83 22.12 31.73 25.32 100.00

표 4.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입장료 WTP 
분포

3. 지역 애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

에 대한 입장료 WTP 분석에 앞서 지역 애착의 3가지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Yuksel et al.l(2010)[32]과 
Ramkissoon et al.(2013)[22]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
정항목의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각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3가지 변수
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0.7을 상회하여 수용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성개념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
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AMOS 25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적합도는 χ²=142.012, 
df=32, p=.000으로 나타났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
록 표본의 수가 크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58]. 
이에 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NFI=.950, IFI=.961, 
TLI=945, CFI=.961와 같이 나타나 본 모형은 수용 가
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정체성, 지역 의존
성, 정서적 애착의 집중타당도는 [표 5]와 같이 표준화
계수가 0.7 이상인 측정항목들을 통해 CR값이 0.7 이
상이고, AVE값이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가능 
하다. 더불어 판별타당도 역시 [표 6]과 같이 각 구성개
념들의 AVE값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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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애착 변수 Std. 
Loadings CR AVE Mean α

지역 정체성

0.896 0.743 3.18 .910PI 1
PI 2
PI 3

0.846
0.884
0.855

지역 의존성 

0.909 0.715 2.79 .906
PD 1
PD 2
PD 3
PD 4

0.859
0.925
0.876
0.706

정서적 애착 

0.917 0.787 3.22 .930AA 1
AA 2
AA 3

0.897
0.922
0.840

표 5. 지역 애착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지역 정체성 지역 의존성 정서적 애착
지역 정체성 0.743

지역 의존성 0.560 0.715

정서적 애착 0.738 0.687 0.787
*대각선의 값은 AVE값임.

표 6. 지역 애착 변수의 판별타당도 

4.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 경제적 
가치추정

지불의사를 동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거주 지역, 교육수준, 월소득)
와 축제 방문 경험 여부 및 방문횟수, 지역 정체성, 지
역 의존성, 정서적 애착과 첫 제시금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WTP 모형을 최우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월소득 
중 200-300만원 미만의 집단과 연령, 지역의존성이 유
의수준 90%에서 유의하게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갖고 있는 집단에 비해 200-300만원 
버는 집단이 1단위가 증가할수록 .313배 지불의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낮을수록 더욱 지불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
이가 들수록,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
에 대해 .969배의 지불의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소 애착의 구성개념에서는 지역의존
성만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
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본 축제에 대한 지불의도가 더욱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짓모형의 결과를 기반으로 WTP 방정식을 통해 도
출한 방문객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의 중앙값은 
28,216원, 평균값은 28,645원, 절단 평균값은 16,909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이 이론적 제약과의 일관성 통계적 효율성, 총계 
능력 조건을 만족한다는 선행연구를 따라 절단 평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총 편익 가치를 계산하고자 한다[59]. 따라서 2016년
부터 가장 최근 2019년까지 대구 치맥페스티벌 방문객
이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점과 본 연구에서 지불의사
를 나타낸 응답자의 비율 52.56%을 고려하여 산출했
다. 이를 계산한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 대구 치맥페스
티벌의 총 경제적 가치는 93.76억으로 나타났다1.

Ⅴ. 논의 및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

대에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보존 
가치를 조건부가치평가법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따라서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인지하고 있는 312명의 대구 및 
경북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본 축제의 
재정적 어려움의 가정상황을 통해 지불의도를 5,000
원, 12,000원, 18,000원, 25,000원의 단위로 이중양분
선택형으로 조사한 결과, 52.56%의 지불의사, 16,909
원의 평균 지불의사 금액과 함께 93.76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020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86%인 점과[59], 기준 해당 축제의 사
업비가 18억 5천만원이라는 점[55]을 고려하면, 코로
나 시대의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사업비 대비 약 5.07배
의 경제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모이는 국내 축제에 대한 선행
연구[15][61]에서 76억-108억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 
것으로 보아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구 치맥페스
티벌의 지역 축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경제적 가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과 평화시장을 방문한 관
람객 수의 평균인 105.5만명에 지불의사 응답률 52.56%와 1인
당 지불의사금액의 절단평균금액 16,909원을 곱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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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지역 축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
과 달리, 방문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과 특
정 수입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아, 관련 
선행연구[62]와 같이 코로나 상황 속 문화적 활동에 대
한 경제적 지출이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
가 지불의도가 있음을 보아 지역민들이 본 축제를 보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중심적 개념인 장소 애착 중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정서적 애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현재의 지역 축제에 대한 입장료 지불의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장소 애착
이 지역 축제에 대한 참여, 지불 의사 등의 긍정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상이하다 
[12][63].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직접적인 문화 활동이 
제한된 팬데믹의 상황에서 활동을 통해 개인과 장소 간
의 연결을 강조하는 장소 의존성은 해당 축제에 대한 지
불 의사에 영향을 미치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초점
된 장소 정체성과 정서적 애착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

을 나타냈다고 추측할 수 있다[64].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의 상황 속에서 지역

에 대한 장소 애착이 지역 문화 자산에 대한 지불의사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18][35][36][65], 지역민의 문화적 활동에 대
한 소극적 소비를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지역 축
제에 대한 지불의사에 지역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부분
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시적인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민
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는 점
에서, 환경적 차이에 따른 지역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
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보존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의 축제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치맥페스티
벌 조직위원회 및 대구광역시의 정책입안자에게 예산 
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활용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변수 B S.E. Wald Exp(B)
95% 신뢰구간 유의

확률하한 상한
성별

(여성=0, 남성=1) 0.132 0.291 0.205 1.141 0.645 2.019 0.650

거주 지역
(대구 이외의 경북=0, 대구=1) -0.322 0.319 1.019 0.725 0.388 1.354 0.31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58 0.353
대학교 재학 0.005 0.588 0.000 1.005 0.318 3.182 0.993
대학교 졸업 -0.499 0.446 1.254 0.607 0.253 1.454 0.263
대학원 이상 -0.926 0.660 1.972 0.396 0.109 1.443 0.160

소득

100만원 미만 5.355 0.374
100-200만원 미만 -0.138 0.420 0.108 0.871 0.383 1.984 0.743
200-300 만원 미만 -1.078 0.583 3.420 0.340 0.108 1.067 0.064
300-400 만원 미만 -0.061 0.523 0.014 0.940 0.338 2.619 0.906
400-500 만원 미만 0.352 0.512 0.473 1.422 0.521 3.880 0.491

500만원 이상 0.040 0.488 0.007 1.041 0.400 2.708 0.935
축제 방문 경험

(없음=0, 있음=1) -0.454 0.481 0.889 0.635 0.247 1.631 0.346

연령 -0.031 0.017 3.347 0.970 0.938 1.002 0.067
방문횟수 0.128 0.216 0.351 1.136 0.745 1.733 0.554

지역 정체성 -0.176 0.230 0.584 0.839 0.534 1.317 0.445
지역 의존성 0.412 0.228 3.271 1.510 0.966 2.361 0.071
정서적 애착 -0.010 0.259 0.001 0.990 0.596 1.646 0.970

제시금액 0.000 0.000 28.243 1.000 1.000 1.000 0.000
상수항 1.899 1.010 3.533 6.680 0.060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54.936 (17), .000
Hosmer-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3.638 (8), .888

Log 우도: 323.493  /  Cox와 Snell의 R-제곱: .161    /  Nagelkerke R-제곱: .230

표 7.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대구 치맥페스티벌 입장료 부과에 대한 WTP 로짓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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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함에도 지역 축제로
서 높은 가치로 지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사태의 종식 이후에 더 큰 발전을 
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발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또한 시사할 수 있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성별, 교육수준, 거주 지역 및 소득의 
관객 구분보다는 치맥이라는 소재에 대한 소비가 큰 젊
은 연령대에 더욱 맞춤화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서비스
를 보강하여 본 축제가 전연령에게 소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축제의 기능적 측면을 
의미하는 의존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기
반으로 대구 지역의 과도한 홍보 혹은 지역민들에 대한 
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대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수
한 축제임을 강조시킴으로써 다양한 지역 혹은 국가에
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구 관광에 대한 의존성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55]이 제시한 ‘대구 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젊은 
연령대를 공략하는 피크닉 문화와 치맥 문화와의 융합 
및 대구의 폭염 및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친환경 
아젠다를 설정하는 개선점은 본 연구의 시사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계점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직접 현

장에서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가장 큰 
상황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 축제를 인지하고 있는 표본을 수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방문객들을 대
상으로 지역 축제와 지역 애착의 영향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소 적은 표본을 통해 가까운 대
구와 경북 지역만을 고려하여 지역 애착과 거주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졌다는 점에서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과 지역 축제에 대한 지불의도를 알아보기에
는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규모 지역 축
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다수의 방문객들

을 대상으로 지역 애착도 조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지역 축제 중 
94%가 취소된 상황 속에 본 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
만으로 지역민의 장소 애착과 축제 보존 의사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 축제에 대한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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